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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공사 임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
대검,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혐의 입수 … 원유 수입부과금 손실

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5월15일 오전 8시경부터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.

검찰은 해외유전 개발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 등 석유공사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

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해오던 중 관련 자료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.

검찰 수사관 등 10여명은 본사 해외석유개발사업 담당부서와 재무처 수입부과금 담당부서 등에서 각종 서류

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.

감사원은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원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과금의 징수, 

환급이 엉망으로 처리돼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월 발표한 바 있으나 검찰의 압수

수색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.

검찰은 산업은행과 한국전력, 한국토지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도로공사, 대한주택공사 등 7

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전국 20여개 공기업ㆍ공공기관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기업비리 

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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